
<2011년 1월 5일 수요일 새벽 잠언> 

* 1월 4일 화요일~1월 5일 수요일 잠언을 이어서 보세요.

1. 주를 위해 행할 때 그 고통은 잠깐이나, 그 축복의 대가는 영원하다.

2. 희망찬 일에 묻히면 그로 인하여 오는 고통은 대단히 삭감되어 감당

하게 된다.

3. 겨울철에 밖에서 운동하면 춥다. 그러나 뛰고 달림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만큼 땀이 나고 열이 나서 추위의 고통은 없어지고 결국 운동으

로 인한 건강의 대가가 남아진다. 육적인 모든 것과 신앙적인 것도 그

러하다. 가만히 있으면 남는 것이 없다.

4. 인생에게 고통도 행복도 새끼줄로 꼬여 있는 삶의 노선이다. 그 노선

을 가는 것이다.


